
 

PRESS RELEASE               배포일자: 19.02.12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우진아이엔에스, 2018년 실적발표... 매출 1,330억 원 기록 
 

▶ 반도체 산업 설비 투자 지연으로 매출 소폭 감소 

▶ 지연된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 및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로 성장 기대 
 

 

 

<2019-02-12> 우진아이엔에스가 공시를 통해 2018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국내 기계설비 선도기업 우진아이엔에스(대표이사 홍평우, 손광근, 홍경모)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2018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 1,330억 원, 영업이익 175억 원, 당기순이익 143억 원을 기록했다. 

 

일반 기계설비 분야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이익률이 높은 하이테크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지연으로 

매출이 감소해, 전년대비 매출액은 5.3%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23.7%, 15.1% 감소했다. 

 

우진아이엔에스는 업계 최초로 불소수지 코팅덕트를 개발해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의 필수 설비인 하이테크 

기계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선도기업을 고객사

로 확보해 반도체 빅사이클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

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코팅덕트의 고객군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2018년은 건설경제의 불황과 반도체 산업의 투자 부진이라는 어려운 경영환경 임

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오랜 업력과 높은 기술력 덕분에 비교적 선전했다”며, “2019년은 반도체 산업의 지연된 

설비 투자 재개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OLED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확대되어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